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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는 육성당시 재배가능한 지역을 상정하여 육성되며 품종으로 등록되기 전에 재배 가능한 지역에 대한 시험 즉 지역 적응 시

험 평가 후 품종의 등록 여부와 해당 품종에 대한 재배 적응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. 이러한 지적 평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표

준 기준 품종과의 수량 및 품질 등을 비교하여 기준품종보다 최소한 같거나 뛰어난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그 품종은 그지역의 

적응 품종이 된다. 본 연구는 이렇게 재배가능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수량을 형성하는 과정이 동일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

해 각 지역별로 우선시되는 수량 구성요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작황조사시험 자료이다. 작황조사 시험은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재배면적 70% 이상이 되는 4~6품종 

선정하게 되어 있어 기간별로 품종이 변화되는데 수량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장기간 재배된 

단일 품종이 필요하다. 이를 부합하는 품종은 오대이다. 오대는 총 8개 지역에서 20년 이상 재배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철원, 

강릉, 화성, 운봉 4개 지역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수량과 수량구성 요소 간에 상관을 통해 어떤 수량 구성요소가 수량

에 가장 크게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비록 재배지대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모두 재배적응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각 지역별로 수량 형성에 상관이 높은 수량구

성 요소는 각기 달랐다. 철원과 강릉은 등숙률이 수량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면적당 영화수는 상관이 크지 않았다. 반면에 

화성은 등숙률보다는 면적당 영화수가 수량형성에 가장 상관이 큰 요소였다. 운봉은 등숙률과 면적당 영화수 모두 수량과 상

관이 높았다. 모든 지역에서 천립중은 수량과 상관이 높지 않았다.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배가능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실

제 해당 품종이 그 지역에서 수량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. 이는 곳 상관이 높게 유지된 수량구성요소들이 

해당지역에서 수량 형성에 제한요소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육종을 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검증

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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